
Ⅰ. 서  론 

재난의 발생은 일반인에 의해 목격되며, 응급의
료체계가 가동되기 전까지 일반인들에 의해 초기 
대응이 이루어진다[1]. 이에 비록 해당 분야의 전문
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재난 대응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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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일반인들의 재난대처능
력이 재난규모의 확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
분이기도 하다.

이미 재난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필요
성이 언급되었고[2-5], 실제로 소방청, 중앙응급의
료센터 뿐 아니라 적십자 등 많은 전문영역에서의 
훈련도 이루어진다. 이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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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재난인식, 재난태도, 재난대처능력 간 관계를 파악하고 재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K도, D광역시에 거주하고 있
는 일반인 총 250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재난인식, 
재난태도, 재난대처능력 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재난인식
은 재해 태도(재난대비 필요성, 재난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재난
태도의 하위요인 중 재난관리는 재난대처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일반인들의 재난인식을 높임으로써 재난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이 마련되어
야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awareness, disaster attitude, and disaster 
response ability of the general public, an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raise awareness of disaster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uly 16 to July 31, 2021 for a total of 250 ordinary people living in 
K-do and D metropolitan cit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t had an effect between disaster  
awareness, disaster attitude, and disaster response ability.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 general public's  awareness 
of disaste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isaster attitude (necessity for disaster preparation, disaster management) (p<.001). 
In addition, among the sub-factors of disaster attitude, disaster managemen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isaster response ability (p< .01). Therefore, specific and periodic education shoul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ability 
to cope with disasters by increasing the general public's awareness of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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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재난에 대한 인식, 재난에 대한 태도, 재난 
대처 역량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6,7,8].

재난 인식이란, 재난이 일어난 상황에서 개인이 
겪게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며, 재난 태도는 
재난 행동에 대한 계획과 그 노력에 대한 태도로 
정의한다[7,9,10]. 간호 직군에서는 이러한 재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재난 교육과 훈련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고, 더 나아가 재난대응역량도 의미 있
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11,12]. 

재난의 빈도는 높지 않지만, 한 번의 재난 발생
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 및 인명 피해를 유발 할 
수 있기에 교육과 훈련의 반복 교육이 중요하며[9], 
재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인 등 전문가에 국한된 교육과 연구가 아닌 
재난 대응의 초기 역할을 담당할 일반인들에 대한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나 요구도 파악 등도 함께 수
행되어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에서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재난대처능력 간 관계성
을 분석하여 일반인 재난 대응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K도, D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
반인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편의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250명
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G*power 3.1.2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하였을 때 적
정 표본 수는 119부로, 실제 본 연구에서는 총 
25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
답이나 극단치가 있는 7부를 제외하고 총 243부
의 설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지 작성은 연
구의 목적과 설문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 서면으로 
안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설문
지 URL을 배포, 자기평가기입식(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무기명 및 암호화 처리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
지는 일반적 특성 8문항, 재난 인식 10문항, 재난 
태도 6문항, 재난대처능력 12문항으로, 총 36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재난 인식에 대한 문항은 김
효진 [1]의 척도를, 재난 태도에 대한 문항은 임
동희 [2]의 척도를, 재난대처능력에 대한 문항은 
김민영 [3]에 대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은 “매
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
대처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의 구성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는 소방공무원 3명과 
응급구조학과 교수 2명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검
증받았다. 또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의 재난인식, 재난태
도(재난대비 필요성, 재난관리), 재난대처능력변
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요인추출모텔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
으며, 지각회전방식 중 베리멕스(varimax) 방식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요인적재치가 0.5 
이상인 문항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
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05일 경우에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s 
  분석을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고, 재난 
인식, 재난 태도, 재난대처능력에 대한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한편, 재난 인식, 재난 태도, 재난
대처능력 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
은 p<.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일반인들의 재난인식이 재난대비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인의 재난 인식이 재난대비 필요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와 같다. 일반인
의 재난 인식이 재난대비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모형은 적합
성이 검증되었으며(F=59.595, p<.001), 약 19.5% 
(R2=.195)를 설명해주고 있다. 재난 인식은 재난대
비 필요성(β=.445,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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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재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재난대비
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일반인들의 재난인식이 재난관리에 미치는 영향
일반인의 재난 인식이 재난 관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일반인의 
재난 인식이 재난관리 태도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64.333, p<.001), 약 20.7% 
(R2=.207)를 설명해주고 있다. 재난 인식은 재난관
리 태도(β=.45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인의 재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재난관리
에 대한 태도가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3. 일반인들의 재난인식이 재난대처능력에 미치
는 영향

일반인의 재난 인식이 재난 관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인의 
재난 인식이 재난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3.143, p<.079), 약 9%(R2=.009)
를 설명해주고 있다. 재난 인식은 재난대처능력(β
=-.113, p<.079)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일반인들의 재난태도(재난대비 필요성, 재난
관리)가 재난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일반인의 재난태도의 하위요인인 재난대비 필요
성, 재난관리가 재난대처능력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인의 재난대
비 필요성, 재난관리가 재난대처능력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6.464, p<.002), 약 4.3% 
(R2=.043)를 설명해주고 있다. 재난대비 필요성은 
재난대처능력(β=.086, p<.177)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며, 재난관리(β=-.223, p<.001)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SE β t p
constant -1.208 .631 -1.916 .057
Disaster 

Management 1.245 .155 .459 8.021 .000＊＊＊

R2=..211, revised  R2=.207, F=64.333, p=.000
＊＊＊p<.001

Table 2. Effects of disaster awareness on 
disaster management                   (N=243)

B SE β t p
constant 3.728 .502 7.430 .000
Disaster 

Response 
Ability

-.218 .124 -.113 -1.765 .079

R2=.013, revised  R2=.009, F=3.143, p=.079

Table 3. Effects of disaster awareness on 
disaster response ability               (N=243)

Ⅳ. 결론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재난인식, 재난태도(재난
대피 필요성, 재난관리), 재난대처능력 간 관계를 
파악하고 재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처방안 마
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재난인식, 재난대피 필요성, 재난관리, 재
난대처능력 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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